
▶한줄 요약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얽매이고 있는지, 무엇

을 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내 마음의 고요를 되찾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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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오늘의 명상]

마음에 욕심 차 있을 때에는

세월 흐르는 소리 들리지 않더니

탐냄 성냄 내려놓으니

새벽이슬 맺히는 소리 희안(喜安)하게 들려오네.

얼마 전 강의에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간 불교의 핵심을 간명하고 쉽게 전하려 노력했지만, 나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

은 회의감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글과 덧붙이는 설명 또한 혹시 공허한 메아리로

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법(佛

法)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

니다.

첫째,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알려 주려는 욕심이 지나쳤

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불교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장벽으

로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악(善惡)을 분별하

지 말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의(不義)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사

람은 즐겁고 기쁘며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

음의 구조상 한 가지 감정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함께 나타납니다. 큰 행복이 

있다면 큰 불행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소위 업(業)이라 하

며, 인과(因果)라고 부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차생고피생(此生故彼生), 차멸고

피멸(此滅故彼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

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 인과의 법칙을 먼저 깨

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괴로움도 동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악과 정의, 불의가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그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 마음을 모두 떠나라고 가르치

십니다. 끊임없이 윤회(輪廻)하는 고리를 끊고, 인과의 사

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에서 불의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다만 그 과정에서 감정을 얹지 않고, 스스로

를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감정이나 집착

을 내려놓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마음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길러야 합니

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좌선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

닫고 탐진치(貪嗔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요한 마음으로 지체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유자재(自由自在)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

엇에 얽매이고 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내 마음의 고요를 되찾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탐진치를 내려놓고, 인과의 흐름 속에서 마

음의 고요를 유지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평

화를 되찾고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도(道)가 높아지면 마(魔)가 성(盛)하고

좋은 일에도 걸림이 많아지는 법,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비가 생기니

마음을 깨치는 일이야 말해서 무엇 하리요.

도고마성(道高魔盛),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습니다. 거

울이 맑을수록 티끌이 더 잘 보이고, 마음이 청명할수록 미

세한 번뇌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

시 방해가 생겨나고, 큰일을 성취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

가 따릅니다.

이러한 장애는 당연한 것이니, 일일이 마음 쓰지 않고 오

로지 목표를 향해 정진(精進)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인과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희생 없는 성취가 없

고,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음을 깨치는 일보다 더 큰일은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인과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고, 윤회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번뇌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길은 마음을 깨치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탐심(貪心), 성냄[嗔], 망상(妄想)

의 티끌조차 없는 경지입니다. 바로 성불(成佛)의 자리입

니다.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는 수억겁에 걸쳐 쌓인 업장(業

障)을 모두 멸(滅)해야 합니다. 작은 욕심, 물질, 건강, 목숨, 

집착, 미련까지도 내려놓는 무소유(無所有)의 마음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

나를 소유하면 하나의 고통이 따르고, 열 개를 소유하면 열 

개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업의 굴

레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유로워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깨달을수록 삼독심(三毒心)은 더욱 기승을 부립

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 것입니

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성찰하며 경계하고, 기도와 참회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불의 목적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며, 현재를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기도와 좌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과 집착을 내

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

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돕기 위해 놓음(방하착) 선명상이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놓음 명상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놓음 명상을 통해 삼독심을 잠재우고, 인과의 흐

름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한 걸음씩 나

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평화를 찾고, 성불에 가

까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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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괴로움 동반될 수밖에 없어

불교 가르침 잘 이해하려면

인과의 법칙 먼저 깨달아야 

선명상 통해 탐진치 내려놓길

“

”

미래를 여는 세계적 불교성지 탄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크게 제도할 도량 거제도 제석산에 천연 와불이 수호하며 거북이가 알을 낳고 
대붕이 내려앉는(대붕안착형) 영험한 명당에 더븀비전센터를 창건합니다.

세계 건축 명장이 초현대적 감성으로 불교 우주관을 녹여 남섬부주에서 9산 8해를 
지나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구현했고,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붓다로드에 자화상
의 도예 원불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 제석천 위 허공에 뜬 불상, 
바다 위에 떠 오른 해수관음보살상, 구품연지, 금강저, 종이로 만든 법당 기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창건불사 하십시오.
도예원불 동참으로도 창건 공덕주가 됩니다.
삼천 불자들의 소망을 모아 대작 불사를 시작합니다.
자손 대대로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될 위대한 불사에 
불자님의 정성과 원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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